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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침략사, 우린 좋아할 수 없어… 밀월 관계 美日도 원한의 역사  

지혜로 일군 세계 10 위권 경제, 내실 다지는 자신과의 전쟁 해야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1965 년 국교 정상화 이후 순풍과 역풍을 거쳐 왔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는 없었다.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분노하며 결기를 

다지고 있다. 

 

역사 문제로 인해 우리 국민은 대체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피해 의식은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16 세기 말 일본은 중국을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유린했고, 아무런 힘이 

없었던 조선은 제대로 된 전투도 치러보지 못했다. 그 결과, 많게는 100 만으로 추정되는 

인명 피해를 보았다. 왜군은 전과를 자랑하고자 18 만 5000 여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 

갔다니 그 참혹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는 100 만명이 넘는 징병과 징용도 큰 아픔이지만, 많게는 20 만명에 이른다고 

하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비협조로 정확한 진상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다. 

 

하지만 눈을 돌려 바깥 세계를 보면 과거의 악연(惡緣)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간 

사례도 없지 않다. 요즘 사이가 부쩍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미일 관계가 그렇다. 미국은 

19 세기 이전만 해도 일본을 잘 몰랐고 '천황'을 받드는 일본인들을 미개인처럼 여겼을 



 

 

정도다.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고 자국군 수천 명이 사망하자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다. 

워싱턴의 벚꽃나무는 모두 잘라버렸고, 일부 단체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사냥해도 

좋다는 면허증을 내줄 정도였다. 미국 정부는 12 만명에 이르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수용소에 가두어 버렸다. 아직도 미국 대통령들은 진주만을 방문해 2 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1945 년 8 월 6 일에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6 만 4000 명이, 천황이 

항복 문서를 준비하던 8 월 9 일에는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3 만 9000 명이 사망하고 방사능 

후유증으로 70 여만 명이 희생되었다. 미국이 황인종을 상대로 핵실험을 했다며 일본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안보를 맡기며 세계 3 위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려 들고 있다. 이런 일본의 행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일본의 역할 강화가 

포함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한 팀으로 중국과 대치하는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 수 있다. 다가오는 폭풍우에 우리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지만 역사에만 매달리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일본과 협력과 경쟁을 해 나가야 한다. 역사를 

삼키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세계 10 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 

덕분이다. '하면 된다'  는 자신감으로 전 세계에 나아가 다른 나라와 경쟁한 덕분이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는 '정치가와 지휘관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판단은 그들이 

시작하려는 전쟁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쟁 

형태는 역사 전쟁이나 무역 전쟁이 아니다. 우리 내실을 다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있는 자신과의 전쟁이다. 

 



 

 

 

* 본 글은 7 월 26 일자 조선일보에 기고된 글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